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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호남산악인중국윈난성하바설산원정등반

영호남합동하바설산원정등반대(단장임승진)대원들이11일광주시서구광주시산악연맹사무실에서발대식을갖고있다.원정대는16일해발5396m의하

바설산에오를예정이다.

7박8일일정화합과우정다져

70대부터 10대까지 3대합동산행

영호남산악인들이화합과우정을도모하는대장

정에올랐다.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임승진)은

영남 산악인들과함께 11일부터 18일까지 7박8일

간중국윈난성(雲南省) 하바설산(哈巴雪山 5396

m) 합동 원정등반에 나선다. 하바설산은 옥룡(玉

龍)설산(5596m), 매리(梅里)설산(6740m)과함

께중국윈난성의대표적인설산이다.

하바는그곳에거주하는나시족(納西族)언어로

황금빛꽃송이를의미한다.석양무렵에만년설로

덮인 정상부가 붉게 물들어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

다고한다.

광주시가후원하는이번등반은영호남산악인의

화합과우정을도모하고, 향후고산원정을위한훈

련등반목적으로추진됐다.

원정대는임승진회장이단장을, 방걸원부회장

(광주대 IT 자동차학과교수)이 원정대장을, 이

용철 전무(조선대 OB)가 등반대장을 각각 맡았

다. 광주원정대원은조선대산악회OB와광주교

대산악회OB,바자울산악회, 살레시오산악회, 백

악산악회, 황평주 등산교실 등 모두 22명이다. 영

남지역원정대원은이상배 (사)영남등산문화학교

이사장과최은희양산스포츠클라이밍센터장, 스

포츠클라이밍을배우는중고생3명등5명이참여

한다.

참가 대원들의 연령대는 70대부터 10대까지 폭

넓다. 최고령인 임건남(75) 무등산악회 운영위원

장과최연소인고준호(15 양산중3년)군의나이차

는60년에이른다.

합동 원정대는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쿤밍(昆明)과 리장(麗江)을 거쳐 14일 하바설산

베이스캠프(해발 4100m)에도착해고소적응을한

후 16일하바설산정상에오를예정이다.앞서합동

원정대는 7월말~8월초 무등산과 안양산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산행을 하며 선후배간 결속을 다지

고,장비를점검했다.

임승진 단장은 그동안 영호남의 지역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많았지만 이

번처럼70대부터10대까지3대(代)가함께하는산

행은처음이다며 60~70대의노련함과지혜, 10대

청소년들의 희망과 도전, 열정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산행이라고말했다.

방걸원원정대장은 출발부터돌아올때까지무

사히등정을마치고오는것이가장큰바람이라면

서 광주시산악연맹회원단체회원들이해외고산

경험을많이쌓아서앞으로히말라야까지갈수있

는기틀이마련됐으면한다고밝혔다.

/글사진=송기동기자song@kwangju.co.kr

亞트랙선수권조직위사무총장에

양재환전나주시청사이클감독

양재환 전 나주시청 사

이클부 감독이 아시아 트

랙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임명됐다.

11일대한자전거연맹과

전남자전거연맹에따르면

대한자전거연맹은 오는

10월진천선수촌벨로드롬

에서 열리는 제40회 아시

아트랙선수권대회조직위사무총장에양재환

전감독을임명했다.

이번아시아트랙선수권대회는오는10월 17

일부터 21일까지 5일간국내최초 250m 실내

벨로드롬으로완공된충북진천선수촌벨로드

롬에서개최된다.

지난2003년한국에서아시아트랙선수권대

회가열린이후17년만에다시한국에서개최되

는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어25개국최정상급선수들이참가할것

으로전망된다.양사무총장은대회준비TF팀

을 구성해 성공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게된다.

양재환사무총장은 홈에서열리는이번대회

에서한국선수들이올림픽출전포인트를많이

획득했으면한다며 세계적인훈련여건을갖춘

진천선수촌에해외국가대표팀전지훈련을유

치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이클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싶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수피아여고농구우승

2019주말리그왕중왕전

수피아여고가 2019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양구대회 여자 고등부 정상에 올랐

다. <사진>

수피아여고는최근강원도양구문화체육회

관에서열린대회여자고등부결승에서대전여

상을72-67로꺾고우승했다.

홍대부고는지난 9일열린대회마지막날남

자고등부결승에서휘문고를 71-61로물리쳤

다.지난달종별선수권에서도우승한홍대부고

는 박무빈이 혼자 42점을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남녀 고등부 최우수선수(MVP)에는 박무빈

(홍대부고)과 이해란(수피아여고)이선정됐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체육중김지연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은메달

한국금메달없이은 4 동2

광주체육중 김지연이 만 12∼14세 꿈나무들의

경연 무대인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

우리나라대표팀은9일(현지시간)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치러진 2019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사흘째 다섯 체급 경기 중

세체급에출전했으나여자 55㎏급김지연(광주체

중)만시상대에올랐다.

김지연은지난달요르단암만에서열린아시아유

소년선수권대회결승에서패배를안긴이란의포우

네흐자파르살레히를이번대회결승에서다시만

나설욕기회를잡았다.하지만상대의강력한오른

발을막아내지못하고 3라운드에서 1-21, 점수 차

패배를당해또다시은메달에만족해야했다.

여자 59㎏급홍효림(동명중)은 8강전에서, 여자

44㎏급윤도영(안산성호중)은첫경기에서졌다.

우리나라는 나흘 동안 치러진 이 대회를 금메달

없이은메달4개,동메달 2개를수확한채마무리했

다. /연합뉴스

지난10일(현지시간)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열린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여자+59kg급에서

동메달을획득한장현지(왼쪽)가준결승전을치르고있다. /연합뉴스

양예빈400ｍ55초45우승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육상샛별 양예빈(15 계룡중)이주종목400ｍ

에서 55초35의한국여자중학생역대 2위기록을

작성했다.

이종목한국여자중학생기록(55초29)보유자

도양예빈이다.

양예빈은지난10일충청북도보은공설운동장에

서열린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여중부 400ｍ

결선에서55초35로우승했다.

양예빈은7월29일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치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0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

기대회여자중학교400ｍ결선에서55초29의한국

여자중학생최고기록으로우승했다. 1990년김동

숙이작성한 55초60을 0.31초앞당긴기록이다.

양예빈은 12일만에다시 400ｍ를뛰어 55초35를

기록했다.자신이보유한한국여자중학생기록보다

0.06초느렸지만,역대 2위의뛰어난기록이다. .

12일사이에55초대초반을두번뛴점도고무적

이다. 이제 양예빈은 54초대 진입, 한국기록 수립

(53초67)을차례대로노릴수있다.양예빈은 9일

200ｍ에서는24초82의개인최고기록(24초92)을

세우며우승했다. /연합뉴스


